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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5,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A Philippine flag is seen along 
Aguinaldo Highway in Imus City. — 
PHILIPPINE STAR/EDD GUMBAN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제조업과 재생에너지(RE)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투자                

감소를 보였습니다. 

 

"유럽 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전에 40%로 제한했던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외국인 소유권을 전면 허용한 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세(VAT) 환급과 관련된 문제로 일부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면서, 투자 감소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은 세법 제12조에 따라, 매출이 영세율 적용을 받는 VAT 등록 기업이 세금 공제 증명서 발급 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REATE 법)과 그 시행 규칙 및 규정 간의 불일치로 인해, 등록된 기업의 현지 구매에 대한 VAT 면제와 영세율           

적용 문제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의회에서 비준된 CREATE MORE(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 극대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CREATE MORE에 따라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 환급을 제공하는 향상된 VAT 환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재무부가 국세청(BIR)과 관세청에 VAT 환급 센터를 설립하여, 공제 가능한 매입세의 전자 처리 및 환급을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ont. page 2]  

필리핀은 2024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이 저조했음 에도 불구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2022년 95억                   

달러에서 7% 감소한 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은 2023년 ASEAN 회원국 중 금액 기준으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필리핀은 순유입 1,600억 

달러를 기록한 싱가포르, 216억 달러의 인도네시아, 185억 달러의 베트남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88억 달러를 기록한 말레이시아, 45억 달러의 태국, 40억 달러의 캄보디아, 22억             

달러의 미얀마, 18억 달러의 라오스(PDR)를 상회했습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2023년 5,7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ASEAN 지역의 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작년 2,300억 달러로, 2022년 2,290억 달러에서                  

0.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 문제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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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from page 1]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2024년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ASEAN 내에서 2022년 60건이었던 5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 또는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 수가 작년에 3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작년 이 메가딜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절반(19건)은 전력 생산, 배터리 생산, 주요 광물 채굴 및 가공과 같은 재생에너지(RE) 관련 활동에 속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연평균 27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광물의 채굴 및 가공, 재생에너지 제조,           

재생 가능 전력 생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5개의 거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였습니다. 상위 20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는 블루플로트 에너지의 필리핀 해상 풍력 포트폴리오로, 약 380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었습니다. 

 

전망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ASEAN 지역의 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신규 투자 발표의 강력한 성장, 지속적인 지역 통합,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지역의 FDI 전망은 밝습니다"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금리 안정화는 또한 전 세계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다국적 기업들은 높은 이익을 계속 보고하고 있으며,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 기회 확대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이 지역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경쟁,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금융 긴축, 인플레이션 압력, 지정학적 긴장 등은 이 지역으로의 FDI 유입을 저해할 수 있는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또한, 흡수 능력의 제한, 기술 개발 부족 등 내부적인 도전 과제는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 과제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깊은 통합과                                   

ASEAN 경제공동체 2025 이후의 투자 친화적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ASEAN 투자 보고서는 ASEAN 사무국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작성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0/15/627731/delays-in-vat-rebates-dampen-net-inflows-of-fdi-to-the-philippines/ 

메랄코, 삼성 원자력 에너지 계약 체결                                                                                                   

October 15, 2024 |  Brix Lelis | The Philippine Star 

Bataan Nuclear Power Plant.  
                                                 STAR / File  

필리핀 마닐라 — 메랄코(Manila Electric Co.)는 재벌 마누엘 V. 팡길리난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필리핀에서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재벌 삼성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메랄코와 삼성 C&T(삼성 건설)는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마닐라 방문 중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양사는 원자력 기술의 기술 설계 및 역량, 현재의 규제 체계, 에너지 환경 및 필요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ont. page 3]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8224/brix-le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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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from page 2] 

양측은 또한 시범 프로젝트의 잠재적 배치를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 개발을 위한 기타 기회를 탐색할 예정입니다. 

 

팡길리난은 이 전략적 협정이 메랄코의 원자력 에너지를 국가의 전력 생산 믹스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더 강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차세대 기술의 안전하고 보안된 채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포괄적 성장을 

달성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팡길리난은 말했습니다. 

 

필리핀 에너지 계획에 따라 필리핀은 2032년까지 1,200 메가와트의 원자력 용량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2,400 메가와트, 2050년까지 4,800 메가와트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삼성 C&T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프로젝트 건설에 적극 참여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는 메랄코가 글로벌 지식 및 기술 파트너와 협력하여 보다 다양화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라고 메랄코의 부사장 겸 COO인 로니 아페로초가 말했습니다. 

 

앞서 메랄코는 또 다른 한국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DooSan Enerbility Co. Ltd.)와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전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메랄코와 두산은 필리핀 내 원자력 시설의 잠재적 배치 가능성을 탐색하며, 바타안 원자력 발전소의 재활성화도 포함됩니다. 

 

이번 계약에는 메랄코의 자회사의 복합 사이클 전력 프로젝트를 위한 가스 터빈의 잠재적 건설 및 공급도 포함되며, 두산은 이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계약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0/15/2392492/meralco-samsung-forge-nuclear-energy-deal 

RFID 벌금은 합법적인 도둑질이라고 FFW가 말하다                                                                   

October 13, 2024 | Justine Xyrah Garcia | BusinessMirror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파 주파수 식별(RFID)이 없거나 잔여 금액이 부족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법화된 

도둑질의 일종이라고 자유노동조합연맹(FFW)이 토요일에 밝혔습니다. 

 

FFW 부회장 준 라미레즈는 보도자료에서 계획된 벌금이 이미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RFID 태그나 충분한 잔여 금액이 없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통행료 도로는 직장과 일상적인 통근에 필수적이며, 이 벌금은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합니다”라고 라미레즈는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벌금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비접촉식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기 위한 교통부(DOTr)의 더 넓은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당초 2024년 8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벌금은 두 차례 연기되어 첫 번째로 2024년 10월, 두 번째로 2025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공동 메모랜덤 서클 No. 2024-001에 따르면, 작동하지 않는 RFID 태그가 없는 자동차 소유자는 반복 위반 시 최대 5,000 페소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계좌에 잔여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대 2,500 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 혼잡 완화 및 통행료 징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RFID 시스템은 결함 있는 태그 리더기 및 신뢰할 수 없는 충전 방법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FW와 같은 옹호 그룹은 통행료 규제 위원회(TRB)가 운전자의 전반적인 경험 개선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Cont. page 4]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justine-xyrah-gar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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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벌금은 합법적인 도둑질이라고 FFW가 말하다                                                                   

[Cont. from page 3] 

“기반 시설 및 고객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대신, TRB는 벌금과 수수료를 징수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라고 라미레즈는 말했습니다. 

 

그는 현금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정 통화의 가치를 훼손하며, 이를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TRB, DOTr, 심지어 대통령실조차 현재까지 이 그룹의 불만을 무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FFW는 2025년 1월의 벌금 부과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벌금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age credits: Nonoy Lacz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13/rfid-fines-legalized-theft-says-ffw/ 

2025년 농업 성과 개선 전망                                                                                                         

October 15, 2024 |  Jed Macapagal  | Malaya Business Insight 

농업은 올해 고유가 및 투입 비용, 라니냐에 따른 가뭄과 홍수, 가치 사슬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5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농업 생산량은 3.3% 감소했습니다. 

 

농업부(DA)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의 도전에서 얻은 교훈은 내년에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A 장관인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는 이러한 도전이 DA의 임무인 식량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DA의 역량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티우 로렐은 2023년 기록적인 쌀 수확과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되어 이 부문이 850만           

톤의 벼와 370만 톤의 옥수수를 수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티우 로렐은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부문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농업 경제 파괴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전부터 농업부는 검사 및 단속 사무소를 통해 밀수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수억 페소 상당의                   

불법 수입품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라고 티우 로렐은 말했습니다. 

 

농업부는 새로운 법안의 통과로 밀수, 이윤 추구, 카르텔 및 비축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우 로렐은 DA가 가금류 및 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5]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13/rfid-fines-legalized-theft-says-ffw/
https://malaya.com.ph/author/jedmacapa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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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부는 기후 변화와 진화하는 기술이 제기하는 도전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농업 생산 가치는 0.4% 증가했습니다. 

 

한편, 농업부는 필리핀 농작물 보험공사(PCIC)가 슈퍼 태풍(ST) 줄리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세 지역의 농민을 보상하기 위해 9,380만 페소의                   

보상금을 초기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PCIC의 회장 조비 베르나베는 농업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르디레라 행정지역(CAR), 일로코스 및 카가얀 밸리 지역의 쌀, 옥수수 및 고부가가치 

작물의 총 10,781명의 보험에 가입된 농민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우 로렐은 “농민들의 재정적 건강을 회복하여 이 재난에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즉시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의 신속한 처리는 농민들 

사이에서 PCIC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자를 유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CIC에 보험에 가입된 농민 중 6,585명은 일로코스 출신이고, 2,355명은 CAR 출신이며, 1,841명은 카가얀 밸리 출신입니다. 

 

농업부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 운영 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7일 현재 ST 줄리안으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액은 6억 7,380만 페소에                   

달합니다. 

 

농업부는 피해 비용이 33,110명의 농민과 어업인이 17,344 헥타르의 피해 지역에서 관리하는 25,407 미터 톤(MT)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agriculture-seen-performing-better-in-2025/ 

2025년 농업 성과 개선 전망                                                                                                         

[Cont. from page 4] 

올해 목표치 이하의 성장 가능성                                                                                                      

October 15,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People flock to Divisoria, Oct. 12, 
2024.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6-7% 목표 범위 이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은                         

전했습니다. 
 

“경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정 긴축과 약한 수출 수요가 성장률을 억제할 것”이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올해 GDP 성장률이 평균 5.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의 6-7% 목표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노무라 글로벌 마켓 리서치도 올해 GDP 성장률이 평균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GDP 성장률이 작년 5.5%에서 2024년에는 5.6%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며, 2025년에는 6.1%로 증가할 것으로 유지합니다”라고                 

노무라 연구 분석가인 유벤 파라쿠엘레스와 나빌라 아마니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상반기에 6% 성장했습니다. 목표의 하한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올해 동안 GDP 확장이 평균 6%에 도달해야 합니다. 

 

3분기 경제 데이터는 11월 7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무라는 2분기 성장률이 “실망스러웠으며, 개인 소비의 또 다른 연속적인 감소에 의해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2분기 GDP는 6.3% 증가했으며, 이는 1분기의 5.8%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보다 빠른 성장입니다. 그러나 가계 최종 소비는 4.6% 증가하며, 작년의 

5.5%에서 둔화되었습니다. 

 

“공공 투자 지출은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여전히 주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중간 선거는 내년에도 추가적인                  

자극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노무라는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인플레이션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2-4% 목표 범위 내에 잘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Cont. 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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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치 이하의 성장 가능성                                                                                                       

[Cont. from page 4]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합니다... 우리의 예측은 약한 경제 성장과 하락하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조합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말했습니다. 
 

노무라는 올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평균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연간 3.4% 전망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의 예측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4분기 동안 약 1.9%로 낮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이는 쌀 수입 관세 인하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9월에 3.3%에서 1.9%로 4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첫 아홉 달 동안 인플레이션은 평균 3.4%였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8월 중순 6.25%로 25bp(기준 포인트) 인하한 후, 인플레이션의 추가 하락은 BSP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우리의 관점을 강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화 위원회는 이번 주(10월 16일)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예정된 회의에서 또 다른 25bp 인하를 기대합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BSP가 올해 마지막 두 차례 회의(즉, 10월과 12월)에 각각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을 반복합니다”라고 노무라는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실시된 비즈니스월드 여론조사와 일치하며, 19명의 분석가 중 16명이 BSP가 목표 역환매(RRP)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현된다면, 이는 목표 RRP 금리를 현재 6.25%에서 6%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요일 회의 이후에도 올해 남은 기간과 2025년에 걸쳐 추가 인하를 기대합니다. 내년 금리가 4.75%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를 일반적인               

전망보다 더 비둘기파적이게 만듭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말했습니다. 

 

2025년 추가 인하  

한편, 노무라는 통화위원회가 내년 첫 세 차례 회의에서 각각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2025년 5월까지 RRP(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5%로 낮추게 되며(즉, 이번 사이클에서 총 150bp 인하), 계속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BSP의 완화 조치를 지지하지만, BSP가 50bp 단위로 공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상당한 지급준비율(RRR) 인하는 이미 추가적인 완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몰로나 총재는 정책 금리에 대해 25bp 인하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BSP는 10월 25일부터 상업은행 및 준은행 기능을 가진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9.5%에서 7%로 250bp 인하할 예정이다. 

 

BSP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 총재는 앞서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까지 지급준비율을 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라는 정부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2024년 GDP의 5.9%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수정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MTFF) 목표인 5.6%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MTFF 목표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지출 우선순위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8개월 동안 예산 적자는 4.86% 감소하여 6,970억 페소에 달했다. 

 

올해 예산 적자 상한선은 GDP의 5.6%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2028년까지 적자 대비 GDP 비율을 3.7%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출 집행은 연말로 갈수록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익 성장은 보다 완만한 GDP 성장에 따라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노무라는                     

덧붙였다. 

 

"수입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시행하는 법안의 통과는 고무적이지만, 내년 GDP의 0.1%에 불과한 작은 수익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더 큰 재정 개혁 조치를 시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0/15/627732/below-target-growth-likely-this-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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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이 필리핀의 투자 허브 매력을 강화할 것이다.                                                                                                          

October 15, 2024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은 아세안 포괄적 투자 협정(ACIA)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내 투자 허브로의               

준비 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협약은 투자자들이 필리핀에서 투자 가능한 분야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글로벌 경제 및 전략적 제조 

허브의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라고 크리스티나 로케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장관이 지난                       

10월 9일 라오스에서 체결한 ACIA 개정 제5 프로토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로케 장관은 아세안 전체가 여러 경제 통합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차관 앨런 겁티는 이번 프로토콜이 필리핀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겁티는 제5 프로토콜에 따라 예약 일정의 제출이 어떤 분야가 투자에 열려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큰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접근 제한이나 제약이 있는 분야는 적절하게 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고급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협약을 추구하는 국가의 정책과 일치합니다,”라고 겁티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ACIA가 국가의 투자 허브로서의 준비 상태를 투자 커뮤니티에 강하게 알리는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은 이 프로토콜이 아세안의 투자 체제에 대한 투자자에게 확실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표는 ACIA가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현대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 비즈니스 환경에 더욱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토콜은 현재의 단일 부속 ACIA 예약 목록을 두 개의 부속 부정 목록으로 전환하는 운영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ACIA 개정 제4 프로토콜에 따라 성능 요구 사항 금지 의무에 대한 예약이 포함되며, ACIA의 범위 확대 및 일부 회원국에 대한 거치식                              

메커니즘의 적용이 포함됩니다.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23년 2300억 달러로 1% 미만 증가하여 또 다른 기록적인 해가 되었다고 아세안 투자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내 투자액은 35% 감소하여 2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감소하는 아세안 내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transparency-to-enhance-phs-attractiveness-as-investment-hub/ 

                                                                          [UPCOMING EVENT]  

         A Joint Event of Rotary Intl D3810-BNI– KCCP |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행사  

                                             October 18, 2024 | SMX Convention Center, Pasay City 

 

KCCP는 PPC 로터리 인터내셔널 D3810 및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추천 조직 중 하나인 BNI 필리핀과 협력하여 2024년 10월 18일 오후 5시 30분에             

파사이시 SMX 컨벤션 센터 2층에서 비즈니스 매칭/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등록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행사에는 400명 이상의 국내외 비즈니스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러분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및 구매자와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의 회장인 셔릴 킨타나 씨와 BOI(투자 위원회)의 전무 이사인 보비 폰데빌라 변호사가 행사 중 게스트 스피커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모든 참석자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경품 추첨도 있을 예정이며, 행사 수익금은 지역 복지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므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KCCP 회원 및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권장합니다. 
 
등록 비용은 2,000페소입니다(식사, 음료 및 참가자 키트 포함). 이 행사에 대한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KCCP에 +632-8885-7342로                              

연락하시거나 모바일 번호 0917-8015920 (Chi 씨) / 0915-8887296 (Sang 씨)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 info@kccp.ph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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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 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 of the Philippines)는 2024년 10월 24일 파사이시의 마리엇 그랜드 볼룸에서           

제13회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을 개최합니다. 

1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인적 자본의 업스킬링과 업스케일링에 대한 관점을                       

탐구하여 필리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Level Up: Upskill. Upscale. Uplift."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인구 통계의 변화와 빠른 기술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 탐구하며, 농업, 광업, 제조업 및 기타 신흥 산업과 같은 주요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하고 필리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CP는 이번 행사에 10석이 있는 테이블을 마련했으며, 각 티켓은 할인된 가격인 5,500 페소에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4를 방문하시거나, 본 행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632-8885-7342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시거나 Ms. Chi(0917-801-5920)와 Ms. Sang(0915-888-729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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